
금호석유화학, 계열분리 소송 불사
채권단이 경영사항 결정권한 보유 … 법률적․정책적 오류 입증 필요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을 계열분리하기 위해 소송을 제

기하겠다고 6월23일 발표했다.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 측은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으면서 계열분리

작업을 추진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금호산업 등을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에서 제외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박삼구 회장의 지분율이 계열사 충족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박삼구 회장이 그룹의 주요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점 등을 들어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산업 등은 채권단이 최대주주로서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며

“아무런 권한이 없는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 등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조속한 시일 내에 소송을 제기해 공정위 판단의 법률적 문제점과 정책적 오류를 입증하겠

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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